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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애경, 생활용품 가격 카르텔
5사 치약․선물세트 가격담합 적발 … 과징금 총 18억8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22일 치약과 명절 선물세트의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5개 생활용품 생산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 태평양은 2005년 9월 할인점을 통해 판매하는 치약의 가격 할인

폭을 소비자가격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덤이나 판촉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영업 담당자들은 수시로 할인점의 전단 광고나 매장 영업직원을 통해 합의내용의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하

지만 2006년 5월 태평양이 주요 할인점에서 치약 3개짜리 묶음에 하나를 얹어주는 상품을 팔면서 담합이 깨졌

다.

또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 태평양은 2005년 7월 CJ라이온 및 유니레버코리아와 모임을 갖고 추석 선물세

트를 판매할 때 덤으로 주는 상품을 제한하고 상품권 지급과 같은 판촉활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2006년

1월에도 설 선물센트의 판촉활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치약가격 담합을 자진 신고한 LG생활건강과 태평양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했으며,

자진 신고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담당 임원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태평양은 2006년 6월 태평양과 아모레퍼시픽으로 분할돼 현재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과 생활용품 사업을 담

당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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